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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국문장편소설 <명주기봉>에 나타난 이상적인 부부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를 현천린과 그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현웅린과 함께 

이 작품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비중이 큰 현천린은 부부 갈등을 심각하게 겪는 

인물이다. 그와 그의 부인들의 관계는 주변 인물들로부터 끊임없이 평가를 받는데, 

이 평가가 부부의 관계 양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현천린의 부

부 갈등의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한 탐색은 이 작품의 이상적인 부부 관계에 대한 

고민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천린과 그의 배우자들의 관계의 재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현

천린은 3명의 부인과 1명의 첩을 두는데 각각의 관계에서 재현된 혼인 시점, 동침 

시기, 성(性)에 대한 태도, 주위 사람들의 부부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바

탕으로 <명주기봉>이 이상적인 부부 관계의 중요한 요인을 정서적 친밀감과 체격

의 어울림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 글은 2016년도 한국고전연구학회 93차 학술대회에서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부

부생활을 통해 본 부부 되기의 한 모습-<명주기봉>의 현천린･월성공주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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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명주기봉>, 부부 관계, 동침(同寢), 정서적 친밀감, 체격의 어울림

1. 서론 

주지하다시피 가문의 창달과 번영의 방법을 고민하는 국문장편소설은 

이를 남성의 관직 진출과 가문 구성원들의 혼인 및 부부 생활을 통해 드

러낸다. 이처럼 가문 구성원들의 부부 생활은 서사에서 주요 이야기로 등

장하는데, 일부다처제 상황에서 기질과 성품이 다른 각각의 인물들이 만

나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화합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크고 작은 문

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동시에 부부의 화합은 가문의 평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부부 생활은 가문 어른들의 초미의 관심 대상

이 되고는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문장편소설에 부부 생활이 가문 구성원에게 공유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국문장편소설의 초기작이라 

할 수 있는 <소현성록>을 대상으로 이 작품의 성(性)에 대해 관심을 재

현하는 방식을 살핀 연구에서는 그 방식을 감추기, 엿보기, 스치기로 파악

했는데, 이 중 엿보기는 자녀나 손자 세대의 부부 생활을 서모가 엿본 후 

이를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는 상황을 가리킨다.1) 또한 <현씨양웅쌍린기>

를 대상으로 논의한 연구에서는 이 작품이 부부 생활을 사생활이 아니라 

가문의 공사(公事)로 조명하는 것은 가족의 삶을 개인의 삶과 구분하지 

않던 문화 관념의 소산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생활의 영역으로 닫혀 있던 

부부 생활을 소설이라는 공공의 독서물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 설정한 것

으로 파악하였다.2) 

 1) 전성운, ｢<소현성록>에 나타난 성(性)적 태도와 그 의미｣, �인문과학논총� 16호, 순

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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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기봉>에도 자녀들의 혼인과 부부 생활은 주요 사건으로 서사화 

된다. 그런데 이 작품은 부부 간의 화합을 이루는 요인으로 여타의 국문

장편소설에서 많이 등장하는 정서적 친밀감 못지않게 체격의 어울림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요한다. 이는 부부 간의 화합의 

조건을 기질이나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당대 향유층들이 다채롭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씨양웅쌍린기> 연작의 2번째 작품인 <명주기봉>은 북송(北宋) 인

종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현수문과 현경문 형제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

룬 작품이다. 현씨 가문 자녀들은 다양한 이유로 결혼 생활에서 갈등을 

겪는데, 그 중 현천린과 그의 부인들이 겪는 갈등은 이 작품에 나타난 부

부 화합의 조건에 대한 고민을 잘 보여준다. 현천린이 서사에서 비중 있

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와 그의 부인을 대상으로 부부 화합의 조건에 대

해 작품이 보이는 태도는 이 작품의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현천린은 현경문의 장자라는 점에서 

가문 내에서 무게감이 큰 인물일 뿐더러, 현천린과 그의 배우자들의 서사

는 전체 24권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에서 1권부터 16권까지 비중 있게 서

술된다.

그간 <명주기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축적되었다. 

연작들과의 관련 양상, 창작 방식, 주요 갈등의 특징, 애정 형상 측면 등 

다방면의 연구가 축적되어 이 작품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3) 

 2) 최기숙, ｢<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부부 관계’와 ‘결혼 생활’의 상상적 조율과 문

화적 재배치-‘현경문-주소저’ 부부 관련 서사분석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

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3)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송성욱, ｢<명주기봉>에 나타난 규방에 대한 관심｣,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회, 1992; 이지하, ｢<현씨양웅쌍린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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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명주기봉>에 나타난 애정 형상을 살핀 연구에서는 현천린의 부인

들 가운데 가장 비중이 많은 월성공주와 그가 일으키는 갈등을 내외적 요

인에 의해 빚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특히 갈등을 지속시키는 내적요인

을 성인의 풍모를 보이는 공주의 성격보다는 다혈질적이고 이기적인 면

모를 보이는 천린의 성격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천린의 애정은 감성적, 성

애적인 면모를, 공주의 애정은 도의적, 감성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파

악하였다.4) <명주기봉>에 나타난 가족 갈등에 대해 다룬 연구에서도 현

천린과 월성공주의 갈등은 혼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혼인 당사자와 기

존 가족 구성원 간에도 빚어지고 있어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파

악하였다.5) 위의 논의들은 천린과 공주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외적 요인이 해결이 되어도 이들의 

갈등이 지속되며, 갈등의 내적 요인이 부부의 성격 차이에만 국한되지 않

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갈등 재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

는다. 이는 곧 부부 화합의 조건의 다른 면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명주기봉>에 나타난 현천린과 그의 부인들의 재현 양상

을 살펴보고 이 작품이 부부 화합의 조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알

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천린이 여러 부인들과 맺고 있는 부부 생활

식�, 태학사, 2003;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옹서대립담 연구: 여주인공 입

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5호, 한국고소설학회, 2003; 고은임, ｢<명주기봉>의 

애정 형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영택, ｢<현씨양웅쌍린기> 연작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이지하, ｢대하소설 속 친동기간 선악 

구도와 그 의미｣, �한국문화� 6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이나라, 

｢<명주기봉>에 나타난 가족 갈등과 그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최수

현, ｢<명주기봉> 이본 연구 - 고대본 <명주기봉>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4) 고은임(2010), 앞의 논문, 29～58쪽.

 5) 이나라(2014), 앞의 논문, 4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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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상을 혼인한 순서에 따라 혼인 시기, 동침 시기 및 성(性)에 대한 태

도, 주변 인물들의 부부에 대한 인식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한다.6)

2. 현천린과 그의 부인들의 부부 생활 양상

1) 현천린과 설단아

<명주기봉>에서 현천린은 총 3명의 부인과 1명의 첩을 두는데, 먼저 

현천린과 설단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혼인 시기부터 살펴보자. 

설단아는 천린과 처음 혼례를 올린 여성이나, 훗날 천린이 부마가 됨에 

따라 우부인이 되는 인물이다. 천린은 11세에 첫 혼례를 올리는데 이는 

조부 현택지의 성화로 인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다. 이때 배우자

가 되는 설단아는 12세로 소개되며, 이는 설단아 부친의 구혼에 의한 것

으로 제시된다. 혼인 직후 현씨 가문 사람들에게 설단아는 아름다운 외모

에도 불구하고 바라던 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천린의 짝으로 부

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7)   

다음으로는 동침(同寢)의 측면을 살펴보자. 혼인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들의 동침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첫 동침을 갖는 시기

는 혼인 후 1년이 지났을 무렵이다. 

 6) 논의의 대상은 선본으로 알려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24권 24책 <명주기봉>으

로 한다.

 7) “남후 부뷔 셜시의 폐을 바들 신부의 교용월태 졀세여 범안은 만구칭션대 

존당구고와 슉당은 비소망이라 크게 놀나 지 아니코 하언을 슈응할 ” <명주기

봉>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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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나아가니 원래 부친의 명을 지켜 지금까지 운우지정을 나눔이 없

다가 이제 이별을 당하여 다시 모일 기약이 없는 고로 저의 한을 풀고 자신

의 신의를 온전히 하고자 하여 원앙지락을 이루었다. 천린이 비록 12세로 

어리나 모든 일에 노성함으로 홀로 부부 행락에 무심하겠는가. 그 친밀함이 

비길 대 없었으며 설씨의 유정함은 천린보다 세 배나 더 하였다. ……(중

략)…… 장부의 정을 돋우며 뜻을 맞추니 천린이 처음으로 부부의 즐거운 

일을 깨달으니8) 

어린 나이에 올린 혼인이기 때문에 천린은 부친 현경문에게 몸가짐을 

조심히 가질 것을 요구받아9) 설단아의 아름다움에 끌리면서도 동침을 하

지 않는다. 두 사람의 동침은 천린이 부마에 간택되어 설단아가 이혼 당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이뤄진다. 이 시점은 천린이 12세, 설단아가 13

세일 때인데, 위에서도 확인되듯이 천린은 부모 허락 없이 스스로의 판단

에 의해 동침을 하면서 이를 즐거운 일로 받아들이며, 설단아 역시 이혼

을 앞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일 뿐더러 더 나아가 천린의 정을 돋울 정

도로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갈등 측면을 살펴보자. 이들은 천린이 부마가 됨

에 따라 갈등을 겪으며, 이 갈등은 설단아의 유배로 인해 장시간 지속된

다. 월성공주로 인해 첫째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설단아는 미혼주를 

먹여 천린의 분별력을 떨어지게 만들어 천린으로 하여금 공주를 박대하

 8) “침셕의 나아가니 원내 부명을 직희여 지금 냥셩의 친이 업다가 이졔 니별을 당여 

모지속이 업고로 져의 한을 풀고 가의 신의를 은젼코져여 원앙지락을 일우

니 샤인이 비록 십이셰 유년이나 노셩니 홀노 부부 락이 무심리오 견권친

밀미 비길대 업니 셜시의 유졍믄 의게 셰번 더은지라 ……(중략)…… 장부의 

졍을 도드며 을 맛니 이 쳐음으로 부부락를 다” <명주기봉> 2권.

 9) “너의 형뎨 구상유취로 입장니 거셰의 지을 입을가 니 여등은 삼가 진

즁여 몸을 조심고 실을 두터이 여 가훈을 져바리지 말나” <명주기봉>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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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뿐더러, 공주에게 독약을 먹여 살해를 시도하다 실패하며, 무고사를 

행하려다 발각돼 유배를 가게 된다. 이들 갈등에서 흥미로운 점은 유배를 

마치고 돌아온 설단아를 대하는 천린의 태도이다. 10년의 유배 생활을 마

치고 돌아온 설단아를 현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데려오고자 하는데 반

해 천린은 그 개과(改過)를 믿지 못해 3년 후에야 데려오겠다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천린은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라 형제들의 대

소사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며 현경문의 장자로서의 입지를 세운 상황으로 

이 일을 제외하고는 현부 어른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는 없다. 결국 이 갈등은 현부 어른들이 천린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설단아

를 바로 데려온 후, 그 개과 사실을 믿게 된 천린이 점점 마음을 누그러뜨

리면서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현천린과 월성공주

월성공주는 현천린이 2번째로 혼인을 치른 인물로, 이 혼인을 통해 천

린은 설단아와 이혼하고 공주를 첫째부인으로 맞이하게 된다. 먼저 이들

의 혼인 시기를 살펴보자. 이들의 혼인은 설단아와 혼례를 치른 지 1년이 

지난 시점인 천린이 12세 때, 공주가 9세 때 이뤄진다. 천린이 설단아와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마가 된 것은 월명도사에게 신물인 명주의 짝

이 부마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황제가 명주의 주인이 천린이라는 사

실을 알고 두 사람의 인연을 천연(天緣)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들의 관계를 동침(同寢)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명주기

봉>에서 천린과 공주는 내외적 요인에 의해 갈등을 겪는다. 외적으로는 

공주의 하가(下嫁)로 인해 이혼 당한 설단아가 벌이는 모해로, 내적으로

는 강압적인 혼인에 대한 반발과 동침(同寢)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빚어진다. 그런데 설단아의 모해가 발각돼 외적 요인이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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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린이 공주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강압적인 혼인에 대

한 반발이 없어진 후에도 이들의 갈등은 지난하게 지속되는 특징을 보인

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난한 갈등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 동침을 둘러싼 

두 사람의 태도를 알아보자.

<명주기봉>에서 천린과 공주의 동침은 혼인 후 5년이 지나 이뤄지며, 

그나마 동침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그로부터도 2～3년이 지나서이다. 이

처럼 동침이 끊임없이 지연된 것은 두 사람의 동침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혼인 초에 동침이 지연된 것은 공주가 어리다는 점과 혼인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이다. 12세의 설단아도 어린 나이라 생

각해 동침을 미루게 했던 현부에서는 9세인 공주와의 동침을 권하지 않으

며, 천린은 원치 않게 부마로 간택된 데에 대한 반발로  공주를 냉대한다. 

게다가 두 사람의 혼인이 1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천린이 그간 공주를 박

대한 사실이 알려져 황제가 공주를 궐에 불러들이고 천린에게서 부마 관

작을 거두면서 동침은 더욱 늦어지게 된다.10)

그런데 이처럼 동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흥미로운 점은 동침을 둘러

싸고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보이는 태도이다. 강압적인 혼인에 대한 반

발과 설단아의 모해로 인해 현천린이 공주를 냉대하고 핍박하는 상황과 

별도로 두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

선 공주의 태도를 살펴보면, 그녀는 혼인 직후부터 동침이 이뤄지기 전까

지 일관되게 천린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며 침묵으로 반응한다. 서사에서

는 공주가 천린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제

시되는데, 그 이유를 서술자는 공주가 궐에 있을 때 태자나 광평왕 같은 

오빠들 이외의 다른 남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1) 이후 

10) “쳔린의 월셩도위 관면을 삭고 공쥬를 대로 드려 짐의 슬하의 종신케하라” <명

주기봉> 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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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린의 핍박이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하자 공주의 경직된 모습은 한층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연적을 부수거나 자신에게 반발한 궁녀의 

머리를 베는 천린의 모습을 본 공주가 그에게 두려움을 보다 강하게 느끼

게 되기 때문이다.12)

이에 반해 천린은 공주를 냉대하는 것과는 별도로 동침에 대해서는 부

부 간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때문에 지나치게 자신을 두

려워하는 공주를 두고 천린은 자신과 공주의 관계가 일반적인 ‘부부’가 아

닌 ‘빈주(賓主)’ 관계와 같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게다가 천린은 설단아

가 보여준 교태 있고 온순했던 모습과 비교해, 공주가 자신을 낯설어하는 

모습을 의아해하며 풍정을 드러낼 수 없음에 대해 못 마땅하게 여기는 태

도를 보인다.13)

이처럼 두 사람의 동침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명주기봉>은 서사에 긴장과 이완을 불러 넣는데, 공주가 궐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들이 재회하게 되는 대목은 그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이다. 

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단아가 벌인 모해로 인해 독약을 먹고 사경을 

헤매게 된 공주를 천린이 간호하면서 이들은 재회하는데, 이 재회 역시 

동침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이 시점은 혼인한 지 3년이 지난 때로, 천린

11) “평깁흔 궁의 라 뎨와 태형뎨 밧근 남로 상졉미 업다가 부마의 강엄

긔운을 대여 셔의기 심지라 슈과 두려오믈 여” <명주기봉> 2권.

12) 월성공주가 현천린과의 관계에서 갖는 두려움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 선행연

구에서는 월성공주가 보이는 두려움이 현천린이 미혼주에 빠져 있을 때 벌인 광거가 

결코 잊히지 않는 두려움의 근원이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나라(2014), 앞의 논문, 

47쪽.) 이 글에서는 월성공주가 현천린의 광적인 행동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이 혼인 직후부터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보며, 월성공

주가 현천린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두려움의 정서를 보였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3) “부어려셔븟터 셜시의 교용함여 드라이 승슌거동을 익게 보왓거져 

공쥬의 담며 공경미 엄 존빈 여” <명주기봉>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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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전히 동침하고 싶어 하는 데 비해, 공주는 천린을 두려워하기 때문

이다. 천린은 공주의 흰 피부와 가는 손 모양을 곱다고 생각하며 체향을 

맡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14) 스스로 이런 자신의 모습을 짝사랑이라

고 판단하는15) 반면, 공주는 자신을 지성으로 간호하는 천린을 보고도 심

경의 변화를 느끼지 않으며, 천린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16)

이 같은 태도는 첫 동침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들의 

동침은 혼인 후 5년이 지나서 이뤄지는데, 이 역시 공주의 반발로 3차례

나 실패한 후 이뤄진다. 

○ 상궁을 불러 말하기를 “잠깐 쉬려고 하는데 촛불이 보기가 싫구나. 그

대는 사이를 적은 금장(錦帳)으로 가리도록 하게나.” 부마가 천천히 말하기

를 “공주께서 사이에 금장을 치는 것은 불을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보

기를 싫어해서로군요.”17)

○ 부마의 손이 닿으면 놀라기를 나무가시가 닿은 것과 같이하고 두려워

하기를 악호를 대하듯 하나 무례히 물리치거나 초독스럽게 떨치지 못하고 

지난 일을 생각하며 마음이 송구해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져18)

14) “옥결  긔부와 삭총 셤 긔묘여 ……(중략)…… 쳔향이 분비여 코의 

이고 광 요요여 눈의 영 니” <명주기봉> 5권.

15) “져 공 비록 아다오미 쳘부셩녜나 임의 인연이 박여 쳔니를 즈음친거

내 이대도록 렴리오 랑의 외즐김 여” <명주기봉> 8권.

16) “공 지극히 온순 의 뭇 말을 아니 대답지 못여 입을 움이고져나 혀 

돕지 아닌지라” <명주기봉> 5권.

17) “상궁을 불너 오대 잠간 고져대 촉불 보기 실흔지라 그대이의 젹은 금장

을 가리오라” <명주기봉> 9권.

18) “져의 손이 님놀나오미 형극 고 두리오미 악호와 갓나 무례히 물니치며 초

독히 치지 못대 셕를 각여 심골이 송구니 옥면의 향한이 러져” <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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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께서 이미 정당에 문안을 마치고 계시는 것일 텐데 어제 오늘 갓 

들어온 신부가 아니거늘 어찌 예복을 입은 채로 앉아 계십니까?”19)

<명주기봉>은 두 사람이 동침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을 자세히 제시하

는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닌 생각 역시 구체적으로 드

러나게 된다. 위의 예문은 천린의 동침 시도를 3차례에 걸쳐 거부하는 공

주의 반응과 관련한 대목이다. 혼인 직후부터 천린을 낯선 사람 같다고 

여겼던 공주는 치독(置毒) 사건으로 아프던 자신을 지극 정성으로 간호

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편지에 적어 보낸 천린을 여전히 두려워한다. 때

문에 천린이 아프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현부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같

은 공간에 있는 상황에 놓이자, 공주는 천린과의 사이에 금장(錦帳)을 치

며, 예복을 벗지 않고, 울거나 혼절함으로써 동침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

다. 반면 천린은 이러한 공주의 태도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더욱 강

압적으로 동침을 시도한다. 아름답다고 생각한 공주를 보며 동침을 하고 

싶어 하는 천린은 공주가 부부 사이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동침을 거부

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20) 

그런데 이 같은 공주의 반응은 상궁들에게조차 과한 행동으로 여겨져 

그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명주기봉>에서 공주 곁을 늘 

지키는 이로는 이상궁, 설상궁, 위보모가 있는데, 이중 이상궁과 설상궁은 

황제나 현부 인물들에게 사리분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들으며 신임을 

기봉> 9권. 

19) “옥임의 졍당혼졍을 파하여 겨실진대 어졔 오드러오신 신뷔 아니어엇지 

례복을 입은 안져겨시뇨” <명주기봉> 9권. 

20) “도위 졍노왈 젼일은 나히 어려 부부호합이 그 아닌고로 이 오히려 앗기미 

잇거니와 이졔 피년긔 고 군명을 밧와 복합미 잇거무일 가부를 거졀

코져 시뇨 ……(중략)…… 그 쳔향이 품비여 몸의 품기고 그 되 요요여 

눈의 어리믈 보 의 착급거” <명주기봉> 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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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공주가 수년간 동침을 거부하며 경직

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고 의아해하며 이처럼 고집을 세우는 것이 장차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동을 바꿀 것을 권유하는 말을 건넬 정도이기 

때문이다.21) 결국 천린과 공주의 동침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해하겠다

는 천린의 위협과 완력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때문에 첫 동침은 천린의 

의지는 있을지언정, 공주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동침이 있은 후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전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두 사람의 동침이 자연스러운 부부 생활의 모

습으로 나타나는 데까지는 이후로도 2～3년의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 과

정에서 두 사람은 이전과 달라진 태도를 보여준다. 우선 공주는 더 이상 

천린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첫 동침 직후부터 천린과 같이 

있는 공주의 심정을 묘사할 때 두려움에 대한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22) 

강압적으로 동침이 연이어 이뤄진 후 공주는 병을 앓으며, 급기야 태아를 

사산하는 일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주는 자신을 간호하는 천린과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대답을 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공주는 

자신을 돌보느라 초췌해진 천린을 보며 젊기 때문에 자손을 걱정할 때가 

아님에도 슬퍼하는 것이 지나치며 식음을 전폐하고 운 나머지 강한 기운

이 줄어들었다고 여기는데23), 이러한 판단은 공주가 천린의 모습을 지켜

보았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천린과 눈이 마주친 순간 공

21) “상궁이 나이 오대 젼일 부마 노야의 과게 만흐시나 당지시여군유

이 부미 업거옥너모 고집샤 톄위 손상시고 ……(중략)…… 장유익지 

아닐가 이다” <명주기봉> 9권.

22) 이는 첫 동침 직후 연달아 이어진 다음날 동침 상황을 묘사할 때부터 발견되는 점이다.

23) “부마의 초창소듯고 그 셕반 폐믈 보……(중략)…… 시년이 최소여 

원녜 머럿거……(중략)…… 모진 긔운이 엇지 져러소삭엿난고” <명주기봉> 

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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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시선을 내리지만 그 직후 천린이 옷을 벗고 곁에 누우며 편히 자기

를 권할 때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 대답을 한다.24) 이는 

독약을 먹어 사경을 헤매던 공주를 천린이 간호할 때, 공주가 천린에게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낯선 이를 대하듯이 대했던 것과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후 공주는 천린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을 뿐더러 스스로 의견

을 내놓는 등 자연스러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의 

입궐을 막는 천린에게 시누이 현희염이 친정인 현부에 와서 지내는 시간

이 길다는 점을 들며 입궐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내세울 정도로 목

소리를 내기도 하며, 동침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을 부끄러워할지언정 두

려워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25)  

이 같은 변화는 천린에게서도 역시 발견된다. 완력으로 이뤄졌던 첫 동

침의 결과로 공주가 아팠으며, 그 때 잉태되었던 아이가 사산됨에 따라 

천린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기 때문이다. 천린은 사산 한 공주를 간호하

면서도 그 모습에 반해 동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나 곧 태아의 사산이나 

공주의 아픔을 자신의 탓이라 여겨 뉘우치며 차라리 4～5년을 기다려 동

침을 했었더라면 하는 후회의 마음을 비추고 그 이후의 동침을 늦추기 때

문이다.26) 게다가 첫 동침 이후 2～3년이 지나 이뤄진 다음의 동침으로 

24) “부웃오버셔 후리치고 공쥬향여 왈 상풍이 습인고 한뇌 위지니 옥쥬

의 귀골이 상실가 니 평안이 헐슉소셔 공유유 대왈 공휘 침금을 찾지 아

니시니 쳡이 엇지 몬져 기를 구리잇고” <명주기봉> 13권. 

25) “공답지 말고나 핑계어들가 야 강잉화답니 부매 그 응바

드니 오히려 가의 각  만흔지라 져 가 셩녀현부와 금슬 종고의 락〃

낙이 이실가 엿더니 만심의 깃분 억졔치 못여 그 옥슈잡고 광미의 화긔 

어여 견권미 비길 업니 공 크게 슈습불안여더라” <명주기봉> 16권.

26) “부그 셩염미모를 대은졍이 산비박나 도라 각건대 금번 그 이 위

태던 거동을 각젼일 삼가지 못일이 번 뉘웃브고 열번다로온지라 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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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태어났을 때 천린은 지난 날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며, 이는 공주

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제시된다.27)

마지막으로 이들의 관계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자. <명

주기봉>에서 천린과 공주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게 나타난다. 기

실 천린이 공주와 혼인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광대사에 의해 이들

의 인연이 천연(天緣)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위 인

물들은 두 사람이 기질이나 신체적 조건이 다름으로 인해 이들이 어울리

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언급한다. 혼례 날 광평왕은 ‘난초 같은 기질의 공

주가 산악 같은 천린을 감당치 못할 것’을 걱정하며, 서술자는 ‘천린의 풍

채가 좋으며 기운이 범 같은 데 반해 공주가 그렇지 못해 어울리는 부부

이나 기질이나 신체 조건이 다름’을 강조한다.28) 

이러한 시각은 첫 동침이 있은 후 공주가 병을 앓는 상황에서 더욱 강

해진다. 강압적인 동침이 연이어 이뤄지면서 공주가 아프게 된 정황은 현

부뿐 아니라 궐까지 알려지는데, 태자와 광평왕은 ‘공주가 본래 약한 기질

인데 반해 천린이 호걸스런 기질을 지녀 생긴 일’로 치부하며, 황제는 현

경문에게 ‘공주의 기질이 맑은데 비해 천린의 자질이 준걸이어서 서로 어

울리지 않는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29) 이는 공주가 사산했을 때에도 거

은 거지 못여 큰모흘 어러일업니 라리 오년을 각거여 그 긔운

이 져기 츙실믈 기다려 년동쥬계교은졍을 졀여 졍심을 굿게나 

  지 못믈 한고” <명주기봉> 13권.

27) “부매 셕드노하 죄미 금일 쳐음이라 공불복나 공호여 왈 왕

닐업고 쳡은 인황여 돈연이 〃미 잇거군휘 오히려 유심미 

잇도소이다” <명주기봉> 16권.

28) “광평왕이 쇼왈 군의 긔운이 산악 고 위풍이 호 거아월셩은 지란 

긔질이라 능히 군의 호풍을 감당치 못가 두리로라” <명주기봉> 2권; “부 ……

(중략)…… 신장이 격대며 냥비다슬여 풍운을 졔희룡고 공산의 파람

범 여 그 명모염미진공쥬로 더브러 일대 냥필이오 젹슈 부뷔로그 강위

고 쟝셩믄 가히 내도지라” <명주기봉>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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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 확인되는데, 현경문은 부친 현택지, 형 현수문 등이 모인 자리에서 공주

의 약한 기질을 볼 때 천린과 어울리는 짝이 아니며 두 사람이 강약이 너

무 달라 부부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을 거침없이 내비치며, 이는 

주위에 있던 이들에게 반박을 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30)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천린과 공주가 부부 생활을 원만히 하게 되고 자

녀를 출산함에 따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대신 현택지와 장태부인의 수

연(壽宴)에서 이들의 관계를 서술자가 좋은 배필이라 평가하는 것을 통

해 시선이 바뀌었음이 확인된다.31)

3) 현천린과 조소저

현천린과 세 번째로 혼인하는 인물은 조소저로, 그녀는 혼인 후 현천린

의 좌부인이 된다. 먼저 이들의 혼인 시점부터 살펴보자. 이 혼인은 천린

의 배우자가 비어있던 시기에 이뤄진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천린에게 

박대 받은 사실이 알려져 공주가 궐로 들어가고 황제가 부마 관작을 환수

한 후에도 설단아는 공주에 대한 모해를 그치지 않는다. 결국 공주에게 

독약을 먹이고 무고사를 벌이려던 일이 발각되면서 설단아가 유배 가는 

상황에 처하자 황제는 천린의 빈 아내자리를 위해 황족 숙흥군의 누이인 

조소저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면서 이들의 혼인이 이뤄진다.

조소저는 천린과 겪는 갈등이 없으며 월성공주나 설단아에 비해 <명주

29) “태와 광평왕이 함쇼 쥬왈 월셩 본대 질약다병거 텬닌은 웅호걸라다” 

<명주기봉> 10권; “상이 우으시고 이됴회 후 진공을 대샤 웃고 샤대 월셩 

긔질이 너모 호연이 아 진져그믈 짐이 못 두리거텬린의 풍뉴쥰글이 

그 젹 아닌가 시븐지라” <명주기봉> 10권.

30) “진공이 잠소 대왈 ……(중략)…… 다만 공쥬의 질약다병미 로 관관 이 

아니오 강약이 도여 텬아로 더브러 부뷔라미 가치 아니대” <명주기봉> 13권.

31) “부〃의 용광이 상하치 아니코 품복이 층등치 아녀 일가위로” <명주기봉> 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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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봉>에서 비중이 적은 인물이다. 그러나 조소저와 천린의 관계에 대한 

주위 인물들의 평가로 인해 이들의 혼인은 주목을 요한다. 

좌우에서 보건대 용모가 수려하고 풍채가 늠름하며 그 얼굴빛이 비록 옥

결같이 희지는 못하나 두 눈의 정기가 밝고 두 뺨 아래가 풍만하며 높은 코

가 그윽하고 큰 입이 복이 있으며 처진 귓불이 어깨 위에 닿아있으며 이마가 

나와 있으나 미간이 훤칠하고 눈이 깊으나 정기가 당당하며 얼굴이 길지만 

턱이 둥그스름하여 가히 다남자 다복의 상이오. 키가 육척이 넘고 허리가 

퍼지며 팔이 길고 손이 굵고 두 어깨가 높아 태산이 서 있는 듯하니 마음이 

넓고 복되어 도리어 좋아보였다. 주위에서 연달아 월궁을 구경하여 눈이 무

산에 있다가 이 신부의 장대한 거동을 보고 다 묵연하였는데32) 

조소저는 시아버지 현경문을 비롯한 현부 구성원으로부터 천린에게 어

울리는 짝으로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위의 예문은 혼인 날 조소저의 모

습을 묘사한 것으로, 그녀는 여성스러운 외양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장한 장부 같은 체격을 갖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조소저는 신장이 육

척이 넘을 정도로 건장한 풍채를 지녔으며 긴 팔과 굵은 손을 지닌 것으

로 묘사되는데, 이를 본 현경문은 조소저를 다남자 다복할 관상이라 평가

하며 천린의 부인이 될 만하다고 여기고 서로 어울리는 부부라는 판단을 

보인다.33) 

32) “좌위 보건대 용뫼 슈려고 풍신이 언건여 그 빗치 비록 옥결치 희지 못나 

두 눈의 졍긔 명낭고 냥협지풍만며 놉흔 코히 유긔고 큰 입이 복져워 쳐진 

귀불 엇우대혀시며 니내미나 미간이 훤츌고 눈이 깁흐나 졍긔 당당며 

얼골이 기나 턱이 둥구러 가히 다남다복지상이오 킈커 뉵쳑이 넘고 허리 퍼지며 

팔이 길고 손이 굴고 두 엇개 놉하 태산이 션니 어위고 복되여 도로혀 조아뵈

지라 좌위 연여 월궁을 구경여 눈이 무산의 잇다가 이 신부의 장대거동을 

보고 다 묵연대” <명주기봉> 6권.

33) “신부의 유덕 확실거동이 짐의 내죄 되염여 장부의 젹거부뷔 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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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단은 이들의 동침 시점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천린은 

조소저와 혼인 후에도 공주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자 동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동침도 혼인 직후 일어나지 않는다. 동침이 이루어진 

시점은 공주가 천린의 강압으로 동침을 가진 후 아프게 된 때이다. 공주

의 아픈 이유가 강압적으로 이뤄진 동침임을 파악한 현경문이 내놓은 방

안이 다름 아닌 천린을 조소저의 숙소로 보내 그녀와 동침하게 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34)

그런데 이러한 판단이 옳았음은 동침을 갖는 당사자의 태도에서도 재

차 확인된다. 인물의 비중 상 동침을 두고 조소저의 언급이나 감정 상태

가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는데, 적어도 조소저는 공주처럼 동침을 거부하

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더불어 천린은 조소저와의 

동침을 앞두고 그녀에게 열협군자의 풍모가 있다 여겨 기뻐하며, 동침 후

에는 그 기세가 충만하고 씩씩해 금슬이 좋았다 생각하며, 이를 두고 부

친이 헤아린 것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울리는 짝이라 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35)   

4) 현천린과 강양공주

천린이 마지막으로 혼인하는 인물은 강양공주인데, 그녀는 적장 우길

다” <명주기봉> 6권. 

34) “부마를 계측여 조시의 셩혼 오의 박명이 심군의 유신덕이 아니오 

즉금 공병 즁니 후침쇼를 젼일이 조시 슉소의 라 불연즁히 다리리

라” <명주기봉> 10권.

35) “비로소 시 보니 조시 의복을 소담이 고 촉하의 안거동이 어위고 슉연

여 비록 염염이 고은 빗 업나 활연상쾌여 졍히 렬협군의 풍이 이시니 도위 

가장 심복대 ……(중략)…… 부그 혜슌유덕위인을 진즁여 금슬이 화명고 

조시 확실 츙장여 진짓 공의 혜아린 바와 여 젹슈 부뷔러라” <명주기봉>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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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딸로 혼인 후 천린의 빈실이 되었다 훗날 숙빈이 된다. 강양공주는 설

단아나 월성공주에 비해 비중이 적은 인물이나 성(性)에 대한 태도를 엿

볼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혼인 시점을 알아보자. 강양공주와 천린의 관계는 혼인 이후보다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주로 서술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강양공

주가 다른 인물들과 달리 전쟁에서 만난 천린과 스스로의 의지로 혼인을 

이루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부친 우길의 반란을 진압하러 온 천린과 대적

하던 중 오히려 잡힌 강양공주는 항복과 동시에 청혼을 하는데 이는 받아

들여지지가 않는다. 그러나 천린과 혼인할 의지를 지닌 강양공주는 이후 

남장을 하고 천린이 전쟁터에서 식량난을 겪을 때 이를 지원하며, 천린을 

비롯한 현부 인물들이 역모를 일으킨 것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이 일이 

음모임을 밝혀주는 등 끊임없이 도움을 줘 천린이 20세가 되었을 때 빈실

이 되기에 성공한다. 이처럼 적극적인 혼인의 의지로 강양공주는 현부에 

들어오는데, 부인이 아닌 빈실의 지위가 되는 것은 그녀가 적장의 딸이었

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는 동침(同寢)과 성(性)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자. 그런데 이처

럼 혼인을 하고 싶어 하던 강양공주는 막상 혼인 후, 천린과의 동침을 원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문학을 강론하며 세월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강양공주와 천린은 동침을 하나, 비중 상 두 사람의 심리는 언급되

지 않는다. 다만 이때 흥미로운 지점은 강양공주가 동침이 있기 전 앵혈

(鶯血)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국문장편소설에서 여성의 순결을 상징하는 

징표인 앵혈은 대개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 팔에 새겨지는 점이다. 그런

데 변방에서 자란 강양공주는 이러한 풍속을 익히지 못해 앵혈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나며, 자신에게 없는 앵혈의 의미를 천린과의 혼인 후 알게 되

면서 현부 어른들을 통해 동침 전 앵혈을 부여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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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 화합의 조건, 체격의 어울림과 정서적 친밀감

<명주기봉>에 나타난 현천린과 그의 부인들의 부부 생활을 통해 이 

작품의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이 작품은 현천린의 부부 생

활을 통해 부부 간의 화합을 위해 체격의 어울림과 정서적 친밀감이 중요

하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우선 부부 관계에서 체격의 어울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부터 알아

보자. 이 작품은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를 신

체의 조화로 바라본다. 현부 인물들은 며느리가 들어올 때마다 끊임없이 

평가를 하는데, 평가의 기준은 미추(美醜)와 덕성뿐 아니라 배우자와 신

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가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천

린의 배우자 중 어울리는 짝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는 조소저이며, 월성공

주와 설단아는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설단아가 덕성이 부족해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월성공주는 체격이 달라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

를 받는다. 

<명주기봉>은 일광대사와 신물을 통해 천린과 공주의 인연을 천연(天

緣)이라고 설명한다. 때문에 황제는 설단아를 이혼시키면서까지 공주와 

천린을 혼인 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달리 혼인 직후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주위 인물들을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거듭 내린

다. 이는 혼인을 할 무렵 공주가 어려 신체의 발육이 천린과 어울리지 않

았던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부의 장손인 현웅린이 12세에 

10세의 사마영주와 혼인을 하거나, 천린이 11세에 12세의 설단아와 혼인

을 했을 때에는 사마영주나 설단아에게서 체격을 두고 배우자와 어울리

지 않는다는 평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설단아

는 13세에 천린과 동침을 하는데, 이때의 그녀는 성숙한 여성으로 묘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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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명주기봉>에서 유독 월성공주만이 체격이 천린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된다. 이처럼 공주의 기질이 약하며 맑아 건장한 체격

을 지닌 천린에게 좋은 배필이 아니라는 평가는 공주가 건장한 아이를 출

산할 때까지 반복된다. 

기실 황실과의 혼인은 가문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

다. 때문에 국문장편소설에서 중심가문의 여성이 태자비로, 남성이 부마

로 설정되는 일은 종종 나타나며, 이는 가문의 번영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준다. <명주기봉>에서 현부 역시 월성공주를 며느리로 맞아

들이는 일을 가문의 경사로 여기며, 혼인 직후 천린이 궐에 문안을 다녀

왔을 때에는 주고받은 대화를 일일이 물어보며 성은에 감사해하는 모습

을 보인다.36) 때문에 황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현부 인물들과 두 

사람의 인연을 천연(天緣)이라 여기는 황실 인물들이 천린과 공주를 두

고 어울리지 않는 관계로 판단하며 더 나아가 이를 발화하는 부분은 이외

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국문장편소설에서는 덕성의 어울림을 이상적인 부부의 조건으로 평가

한다. 부덕(婦德)을 갖춘 여성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에 가문구성원들은 

혼인 대상자와 잘 어울린다는 판단을, 그렇지 못한 여성이 들어올 경우 

혼인 대상자의 성품에 비추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주기봉>에서 천린과 공주를 두고 덕성뿐만 아니라 체격 조건을 중요

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이상적 부부의 모습에 대한 판단을 보다 현실화, 

구체화해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37) 

36) “일개 슈말을 뭇고 텬총이 권권시믈 드 셩은을 감굴더라” 2권.

37) 신체적 조건을 부부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조선시대 풍속에서도 발견된다. 

“전통 혼례에서는 혼담이 오고가면 ‘간선’이라 하여 신부감을 선보는 풍속이 있었는

데, 신부의 관상을 보고자 한 것은 여성의 상에 따라 관계한 남성의 건강 상태가 달

라질 수 있고, 다산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성희,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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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상적인 부부의 조건으로 체격의 조화를 중시한 것은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송(宋)대나 작품이 향유되던 조선후기의 체격의 조화가 

자녀의 출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 여겨진

다. 가문의 번영과 영달을 보여주는 국문장편소설에서 후사를 잇는 문제

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명주기봉>에서 신체적 조건이 

자녀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천린의 부부에게서도 확인된다. 천린

이 첫 아들을 얻는 것은 20세가 갓 지났을 무렵인데, 천린이 현경문의 장

자(長子)라는 점이나, 그의 나이 11세에는 설단아와, 12세에는 월성공주

와, 14세에는 조소저와 혼인했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매우 늦은 것

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천린이 사촌 현웅린의 아들들을 보며 부러워하

고 자신의 후사에 대한 걱정을 드러낸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명주기봉>이 현천린이 17세에 월성공주와 동침했을 때, 

임신되었던 태아를 사산(死産)으로 처리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국문장편

소설에서 악인형 여성들이 남편의 애정을 얻거나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출산한 아이를 뒤바꾸는 설정은 종종 찾아지나 선인형 인물의 태아

가 사산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앞서 보았듯

이 월성공주는 강압적인 동침이 있은 직후 병을 앓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 

잉태되었던 아이를 사산(死産)한다. 이를 두고 <명주기봉>은 천린의 꿈

에 선관이 나타나 사산이 천린이 어려서부터 ‘강위(强威)’ 했으며, 무고히 

궁녀를 살인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설명하게 한다.38) 그러나 이와 별도로 

현경문이나 황제는 두 사람의 신체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

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현실적으로 아이의 사산은 선관의 설명처럼 궁녀

의 섹슈얼리티: 개정판�, 가람기획, 2009, 37쪽.)

38) “군이 소시로붓허 강위고야 무죄비고 을 됴히 너기고로 궁

이 일 틔이지 못엿더니” 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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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인한 것에 대한 죄의 대가라기보다는 공주의 신체적 약함에 따른 것

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체격의 조화나 조건이 자녀의 출

산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천린과 그 배우자 사이의 자녀들의 수에서도 확

인된다. 현부 인물들로부터 가장 잘 어울리는 짝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조

소저는 6자 3녀를 두는 반면, 월성공주는 2자를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주기봉>이 천린과 그의 배우자들을 통해 체격의 조화가 이상적인 부

부 관계의 중요 요인이라는 입장을 보여준 지점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라 할 수 있는 후사 잇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작품에 실감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명주기봉>이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위해 정서적 친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알아보자. 이 작품은 부부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

감이 몹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내는데, 특히 이를 동침(同寢)이라는 

사건을 통해 보여준다. 국문장편소설에서 부부 간의 동침을 거부하는 여

성은 종종 발견된다. <성현공숙렬기>의 효장공주, <옥원재합기연>의 이

현영, <명주기봉>의 현월염 등이 그러한데, 그러한 행동을 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제시된다. <성형공숙렬기>에서 이미 소씨와 혼인했던 임

세린과 부부가 된 효장공주는 세린이 자신을 후한(後漢) 때 송홍(宋弘)

을 연모한 호양공주(湖陽公主)에 비기며 음란한 여인으로 여기자 동침을 

거부한다.39) 또 <옥원재합기연>의 이현영은 장인을 인정하지 않는 남편 

소세경에게 항거하기 위해 성적 자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써40), <명주

기봉>의 현월염은 호색한 남편 이기현이 창기와 어울리며 군자답지 못한 

39) 장시광,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부부 갈등의 성격과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

27, 동양고전학회, 2007, 15～19쪽. 

40)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

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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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하는 것을 문제 삼아 동침을 거부한다. 

이에 비해 <명주기봉>에 나타난 월성공주의 동침 거부는 심리적 두려

움에 기인한 것으로 제시되어 차이를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현월염과 같

이 나름의 명분이 있어 동침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은 남

편과의 동침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이 작품뿐만 아

니라 대다수의 국문장편소설에서도 발견된다.41) 물론 공주가 천린과의 

동침을 거부하는 이유는 천린이 공주에게 보여준 냉대와 핍박 때문으로

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물리적 폭력이 있기 전부

터 공주는 천린과의 동침을 거부하며 천린을 두려워한다.42) <명주기봉>

에서 공주는 부덕(婦德)뿐 아니라 성인의 풍모를 갖춘 인물로 평가받을 

정도로 작중 내에서 뛰어난 인물로 제시된다.43) 7세에 제자백가(諸子百

家)에 능통해 태자와 광평왕이 모르는 곳을 해석하기도 하며, 해결 방안

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던 국가의 대소사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 황제로

부터 아낌을 받을 정도이며44), 자신을 죽이려한 설단아를 용서하고 유배

41) 다만 이러한 여성들의 태도는 주로 서사에서 선한 성품이라고 규정지어진 여성들에게

서 발견되며, 남성에 대해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 악한 성품으로 규정지어진 여성들의 

경우에는 부끄러워하는 모습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42) 이 글에서는 공주가 천린에게 갖는 두려움이 물리적 폭력이 있기 전부터 있어왔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천린이 갈등 상황에서 보여준 물리적 폭력이 공주가 그에 대해 지

닌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주가 지닌 두려움이 물리적 폭력

에만 의한 것이라면 물리적 폭력의 또 다른 형태인 강압적인 동침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주가 천린에 대해 갖는 두려움의 정서가 기술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서사에서는 동침과 동시에 두려움에 대한 감정 서술이 사라지고 

있어 두려움의 근본이 물리적 폭력 이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 것이다. 

43) 월성공주가 성인의 풍모를 갖추었으며 작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고은임(2010), 앞의 논문, 40쪽.)

44) “년급 칠셰의 졔가를 릉통여 태와 광평왕이 밋쳐 지 못곳을 공쥐 

셕대 현현이 아양여 공과이 업셔 ……(중략) …… 국가의 대소를 

혹 결치 못시스로 아쳬지 아니대 연 신셩믈 감초지 못니 샹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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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풀려나게 할 정도로 인품 역시 뛰어난 것으로 그려진다. 

때문에 이 같은 자질과 성품을 지닌 공주임에도 천린에게 두려움을 느

끼는 것은 부부 생활에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의 한 측면을 극단적

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실 혼인을 통해 인정된 배우자와의 동

침은 작중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실이다. 때문에 

천린이 설단아와 비교해 동침을 거부하며 경직되어 있는 공주를 끊임없

이 의아해하거나 상궁들이 그 행동을 지나치다고 평가하는 것은 어찌 보

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감정의 교감은커녕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이를 남편으로 받아들여 평생을 함께 보내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있다. 때문

에 부덕(婦德)으로 교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존재인 동시에 자신

을 못마땅해 하는 점을 표현하는 이를 남편으로 맞이한다는 것에 따른 두

려움이 여전히 한 편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명주기봉>에서 월성공

주의 모습은 이를 섬세히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명주기봉>은 이 같은 두려움의 감정을 없애고 부부 관계가 자연스러

워지는 과정을 경험의 공유를 바탕으로 한 정서적 친밀감의 구축을 통해 

보여준다. 천린과 월성공주가 자연스러운 부부의 모습을 갖기까지 천린의 

행동은 여러 차례 변화를 보여준다. 강압적인 혼인과 자신을 두려워하는 

공주에 대한 불만으로 공주를 핍박하던 천린은 이후 공주를 좋아하는 자

신의 감정을 확인하면서부터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린이 태도를 바꿨다하더라도 천린의 행동이 일방적이었을 때에는 공주

와의 관계가 여전히 문제를 띠고 있었다면, 천린과 공주가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공주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천린이 행동하면서부터는 공주 역시 

천린을 이해하려하기 시작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

게 앗기시 바로” <명주기봉>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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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때문에 천린이 공주를 좋아하는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공주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리는 편지를 쓰거나 독약을 먹고 사경을 헤매던 공주를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었더라도 이는 그간 공주를 대하던 태도와는 다른 

것이더라도 일방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공주와의 관계는 여

전히 회복되지 않고, 공주는 동침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강압적으로 첫 동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천린을 더 두려운 대

상으로 여겨야 할 것 같은 공주가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한 서술이 사라진 자리에 

공주와의 관계에서 공주를 배려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천린의 모습이 

대신하기 때문이다. 강압적 동침으로 인해 병을 앓는 공주를 간호하면서 

천린은 이 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공주와 계속 동침을 갖고 

싶은 일방적인 마음을 추스르기도 하며, 이때 잉태 되었던 아이를 공주가 

사산(死産)하고 또 이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죄책감을 갖는 것으

로 그려진다. 이처럼 이전과 달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일방적으

로 자신의 감정을 요구하기 보다는 고통을 함께 겪고 슬픔을 공유하면서 

천린을 공주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데, 이는 2～3년에 걸쳐 이뤄지는 

것으로 재현되면서 천린의 진정성을 잘 드러내준다. 이처럼 <명주기봉>

은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 친밀감의 구축

을 통해 부부 간의 정서적 교감이 갖는 중요성을 드러내준다. 이는 배우

자를 일방향적이거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심어린 소통을 기반으로 

관계 맺기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국문장편소설에서는 동침을 거부하던 부인들이 남편의 

병간호로 인해 마음을 돌려 부부 화합에 이르는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 

<명주기봉>에서도 월성공주가 천린의 병간호로 마음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는 다른 작품과는 차이를 띤다. 대개의 경우 남편의 병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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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인의 마음과 관계없이 남편이 병간호를 하면서 정성을 보였다는 모

습만으로 화합에 이르고 있다면, <명주기봉>에서는 이처럼 이루어진 치

독 사건의 병간호에서는 부부 화합을 이루지 못하지만, 부부 불화의 책임 

소지자가 누구이며, 공주의 마음 상태를 고려해 병간호가 이루어졌을 때

에는 부부 화합으로 나아가는데 병간호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주기봉>이 천린과 공주를 통해서 부부 관계에서 정서적 친

밀감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점은 이 작품의 여성 친연적인 성격과도 맞닿

아 있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일찍이 선행연구를 통해 이 작품은 결혼한 

여성이 친정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해 야기되는 남편 및 시가와의 심각

한 갈등 등에서 여성의 입지점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방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45) 부

부일지라도 혼인 초에 여성이 남편에 대해 낯선 사람이라는 점에서 두려

움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는 지점을 드러낸 것이나, 친밀감이 바탕이 된 

동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은 이러한 측면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상적인 부부 관계에 중요한 요인을 정서적 친밀감으로 인식

하는 태도는 이 작품을 향유하는 이들에게 공감을 제공했으리라 여겨진

다. 이는 작품이 향유되던 조선후기 사회에서 여성 규훈서나 수신서에 나

타난 이상적 부부 관계에 대한 태도와 견주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규훈

서나 수신서는 부부 관계에 대해 설명할 때 세세한 항목들을 제시해주고 

있으나 그 덕목들은 “아내가 비록 남편과 대등하다고 하나 남편은 아내의 

하늘이다. 마땅히 예로써 공경하여 섬기되 아버지와 같이 해야 하니, 몸을 

낮추고 뜻을 나직이 하여 거짓으로 존대하지 말고, 오로지 순종함을 알아

서 감히 그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46)와 같이 부부 간의 감정의 교

45) 송성욱(1992), 앞의 논문, 395～397쪽. 

46) 소혜왕후 지음, 이경하 주해, �내훈�, 한길사, 2011,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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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나누는 것보다 예를 중심으로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치중해 있기 

때문이다. 

<명주기봉>에서 천린과 월성공주는 기실 어울리지 않는 짝이었다. 이

들은 체격 조건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천연(天緣)임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서로에게 맞지 않는 배우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더욱

이 당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공주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임에도 불구

하고 낯설음에 기인한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천린과 함께 있는 

것을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자연스러운 부부의 모습과는 거

리가 멀다. 심지어 체격이 어울리지 않는 점과 천린의 일방적인 마음에 

의해 이뤄진 동침의 결과로 이들은 현경문의 후계를 이어야 할 태아를 사

산(死産)하기까지 한다.47)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사산을 계기로 회복되

어 결국에는 작품 내에서 이상적인 부부로 서로에게 어울린다는 평가를 

듣는 것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전환된 것은 강압적인 

동침과 사산에 따른 슬픔을 공유하면서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고

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며 정서적인 친밀감을 쌓기 시작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배우자와의 체격 조건이 어울리는 문제는 기실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

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주기봉>에서도 처음부터 체격 조건

이 맞지 않았던 천린과 월성공주의 사이에서는 어렵게 아들 2명이 태어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격 조건이 이처럼 중요한 것은 가문의 후계와 직

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 <명주기봉>은 이를 조소저라는 인물을 통해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서적인 교감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부부라는 

평가가 천린과 월성공주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천린에게 있어 가장 어울

리는 짝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조소저는 현경문이 다남자할 인물이라고 

47) 월성공주와 현천린이 사산한 아이의 성별은 아들이었던 것으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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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했던 것과 딱 맞게 많은 후손을 남기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명주기봉>이 여성의 몸에 대해 보여주는 인식에 대해서

는 좀더 생각해 볼 문제를 남긴다. 부부 화합의 조건으로 체격의 조화를 

중시하는 것은 <명주기봉>이 가문의 후사를 생각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시선인데, 이것이 곧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이었다면 공주와 천린의 관계에 대해 체격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서술을 

그토록 반복적으로 제시한 후 이를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

인 부부의 모습으로 바꿔나갈 필요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

의 몸을 두고 여타의 국문장편소설에 비해 <명주기봉>이 보다 순결에 대

해 강박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고는 여겨진다. 월성공주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이라 여기며 천린을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

는 것이나 강양공주가 혼인을 올린 후에도 동침을 갖기 전에 일부러 앵혈

(鶯血)을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모습을 설정하는 것은 친밀감의 중요성

이나 앵혈이라는 교양 습득 여부와 별도로 순결에 대한 강박적인 시선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 결론

이 글은 국문장편소설 <명주기봉>에 나타난 이상적인 부부의 요건과 

그 의미를 현천린과 그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현경

문의 장자인 현천린은 사촌 현웅린과 함께 <명주기봉>을 이끌어가는 중

심인물로, 서사에서 상당한 분량으로 제시되는 현천린이 겪는 부부 갈등

은 이 작품의 이상적인 부부 관계에 대한 생각을 잘 드러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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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 나타난 이상적인 부부의 요건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현천린

과 그의 부인들의 관계 양상을 살펴보았다. 현천린은 3명의 부인과 1명의 

첩을 두는데, 이들의 부부 관계 재현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혼인 시점, 동

침(同寢) 시기, 성(性)에 대한 태도, 서로에 대한 인식, 주위 사람들의 부

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명주기봉>이 이상적인 부

부의 조건으로 배우자와의 체격의 어울림과 정서적 친밀감을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가문의 후사를 잇는 점에서 체격의 어울림

이 중요하지만 정서적 친밀감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현씨양웅쌍린기>연작 가운데 두 번째 작품인 <명주기봉>은 18세기

부터 20세기까지 꾸준한 향유가 이루어졌으며48), 현재 2종의 완질본과 24

종의 낙질본이 발견되고 있어 조선후기 널리 향유가 이루어진 작품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들 이본들은 인물의 심리나 감정 서술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작품에 대한 향유층의 섬세한 생각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이러한 이 글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명주기봉>의 다양

한 이본에 나타난 현천린과 그의 부인들의 부부 관계 재현을 좀 더 섬세

히 살펴본다면, 이 작품을 향유하던 이들이 <명주기봉>이 보여준 이상적

인 부부 관계에 대해 지녔던 생각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진다. 

48)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온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

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3권 1호 통권 38

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강전섭, ｢<언문목녹> 소고｣, 사재동 편, �한국서사

문학사의 연구�Ⅴ, 중앙문화사, 1995; 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 �한국학논집�

3,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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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erms of Couple  Harmony  Appearing 

in <Myeongjugibong>
-Focusing on Hyeon Cheon-rin Couples

Choi, Sue-hyu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tudy is to consider the awareness of ideal 

couple appearing in long novels in Korean, and its meaning, focusing on 

Hyeon Cheon-rin and his wives. Leading this work with Hyeon Ung-rin, 

Hyeon Cheon-rin had suffered from the serious conflicts between his 

spouses. One of the major causes was derived from a difference of the 

awareness about sleeping with. So it can be said that this work 

investigates the concern about ideal couple relationships in order to 

consider and shed new light on the conflict patterns between Hyeon 

Cheon-rin couples and the meanings.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study is to examine the patterns to 

shed new light on the pattern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Hyeon 

Cheon-rin and his spouses, above all, and to examine the time Hyeon 

Cheon-rin married three wives and one concubine and he slept with 

them, and the attitude for sex as well as the awareness of couple that 

most people had. Based on it, it is confirmed that emotional intimacy and 

physical harmony are the important factors of ideal couple relationships. 

Key Words  Couple Relationships, Sleeping with, Emotional Intimacy, Physical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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